
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4. 3. 31.(일) 11:00, 

(지면) 2024. 4. 1.(월) 조간
배포 2024. 3. 29.(금) 오후

봄 나들이철 맞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
- 4. 1.(월)부터 4. 12.(금)까지 12일간 148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나들이철을 앞두고,

4월 1일(월)부터 4월 12일(금)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*을 대상으로

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    * 전국 연안여객선 102개 항로 152척 중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4척 제외

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*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

여객선 시설·설비** 관리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,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

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

이다. 또한,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과 선내 비상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

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.

    * 지방해양수산청(해사안전감독관), 운항관리자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, 해양경찰청 등

   ** 선체, 갑판, 조타, 소방, 구명, 항해, 통신·전기, 기관, 조명설비 등

특히,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안전운항에 더욱 각별한

주의가 필요한 만큼, 이번 점검에서는 레이더, 통신수단, e-내비게이션 등 항해·

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.

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

조치하도록 하고, 늦어도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5월 1일 전까지는

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

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

여객선을 이용하여 따뜻한 봄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전점검을

시행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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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점검 사진

< 구명조끼 점검 >

< 여객실 화재경보기 점검 >


